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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지회, 대규모구조조정에맞서투쟁시작
두산 자본 45세 이상 노동자 명예퇴직 공고 … 지회, “명퇴 중단, 박씨 일가 사재 털어 대처하라”

두산중공업이 명예퇴직 등 일방 

구조조정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노

조 경남지부 두산중공업지회가 투

쟁으로 저지하겠다고 선포했다.

노조 두산중공업지회는 2월 19

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

고, 경영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

게 전가하지 말라고 사측에 경고

했다. 2월 18일 두산중공업은 20

일부터 2주 동안 45세 이상 노동

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신청받

는다고 발표했다.

지회는 “두산 자본은 사람이 

미래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듯이 광고하더니, 이면에서 

소유주 박씨 일가의 탐욕을 채울 

궁리를 하고, 직원을 어떻게 내쫓

을 것인지 몰두하고 있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성배 두산중공업지회장은 기

자회견에서 “두산중공업이 호황

일 때 소유주는 배당금 챙기기에 

급급했다. 구조조정을 불러온 위

기의 근본 원인은 경영진의 무능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홍지욱 경남지부장은 “조선과 

자동차산업 노동자를 향한 구조조

정에 이어 두산중공업도 희망퇴직

을 발표했다. 두산중공업은 경남

의 토종기업이지만 두산 재벌이 

인수하면서 심각한 구조조정을 계

속 강행하고 있다”라고 비판했

다.

지회는 “노동자들은 지난해 회

사 경영 정상화를 위해 쌈짓돈에 

은행 대출까지 받아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라며 “회사를 살리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자는 구조조정

의 부메랑이 되어 노동자들의 목

을 치려고 한다”라고 분노했다.

지회는 경영 위기의 해법으로 

▲무능 부실경영 책임 박씨 일가

와 경영진 사재 출연 ▲두산그룹 

차원의 지원 ▲탈원전 정책 속도 

조절 등을 제시했다.

노조 경남지부와 지회는 이날 

합동 대책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계획을 세웠다. 지회는 사측의 부

당노동행위 등에 관해 제보를 받

고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대응하

기로 했다. 20일과 21일 두산중공

업 본관 앞에서 규탄 투쟁을 벌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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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11기 대전충북지부장 당선
김남진 수석, 정성훈 사무국장 선출 … 생존권 위협 분쇄·조직 확대 강화·투쟁 사업장 승리 등 공약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조

합원들이 11기 지부장-수석

부지부장-사무국장으로 김정

태(한온시스템 대전지회)-김

남진(일진다이아몬드지회)-정

성훈(지부 개별) 후보 조를 

선출했다.

노조 대전충북지부 선거관

리위원회는 2월 21일 “임원

선거 실시 결과 김정태 후보 

조가 찬성 2,596표(득표율 

93.4%)을 얻어 당선됐다”라

고 당선인 결정 공고를 했다. 

지부 선관위는 재적 조합

원 3,887명 중 2,779명(투표

율 71.5%)이 참여했다고 밝

혔다. 대전충북지부는 지난 2

월 19일부터 21일까지 임원 

선거를 벌였다. 부지부장 선

거는 입후보자가 없어 치르

지 못했다.

김정태 후보 조는 ‘원칙

과 신뢰로 투쟁을 조직한

다’라는 으뜸 구호를 내걸

고 출마했다. 4대 핵심 과제

로 ▲생존권 위협 분쇄 ▲지

부의 조직 확대와 강화 ▲투

쟁 사업장 승리 ▲노동법 개

악 철폐 투쟁 등을 제시했다.

김정태 지부장 당선자는 

대전충북지부 9기와 10기 지

부장을 역임했다. 김남진 수

석부지부장 당선자는 일진다

이아몬드지회 설립 부지회장

을 역임했고, 정성훈 사무국

장 당선자는 8기와 9기, 10기 

대전충북지부 조직부장을 맡

아왔다.

▲ 대전충북지부 김정태 지부장 당선자

▲ 대전충북지부 김남진 수석부지부장 당선자 ▲대전충북지부 정성훈 사무국장 당선자


